
환매권발생의 요건 및 그 판단기준

'당해 공공사업'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공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, 당

해 공공사업의 '폐지 · 변경'이라 함은 당해 공공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공공사업으로 바꾸는 

것을 의미하고,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'필요 없게 되었을 때'라고 함은 사업시행자가 

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

를 의미하며, 협의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

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,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,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, 

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·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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